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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제       목 :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전송일자 : 2022. 12. 5.(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6.(화)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권태윤 변호사
○순서:
-발언1: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조영선 변호사
-발언2: 소송의 개요와 쟁점 – 이정일 변호사
-발언3: 형제복지원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형제복지원 사건은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입소 인원이 총

38,000여명,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르며,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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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가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평생을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형제복지원 참상이 알려진

35년이 지나서야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형제복지원피해청구 변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피해청구

변호단’은 2022. 12. 6.(화) 1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위와 법적 문제점, 소송의

개요와 쟁점, 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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